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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수상 수상작

 - 서평제목 : 실존, 내 안의 이방인과의 대화

 - 도 서 명 : 변신(단편전집)

□ 심사평

올해 처음으로 서평 대회 심사를 맡으면서 새로 깨닫게 된 점이 많다. 책을 읽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

었고, 문학적 감수성과 비판적 사고력이 제법 뛰어난 학생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평 대회에 응모하는 학생의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 아쉬운 점도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학생이 책을 가까이하며 서평 대회에도 

더 적극적으로 응모하기를 기대한다.

서평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책의 핵심 내용과 저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자신의 언어로 요령 있게 정리하는 것이다.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도 서평만 보고 책의 핵심 내용을 대체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어

법에 맞도록 문장을 작성함으로써 가독성이 높아야 한다. 이러한 점들이 바탕이 

된 다음에는 작품의 내용과 저자의 의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제시해

야 할 것이다. 단순히 감상을 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핵심 주제 의식에 대한 

깊은 고민과 비판의 흔적이 묻어날수록 서평의 수준도 더 높아질 것이다.

이번에 최우수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서평도 이러한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

다. <변신>의 핵심 주제 의식을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정리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작품의 주요 내용을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독자에게 

주는 시사점도 놓치지 않았다. 남다른 비판적 사고의 깊이를 가독성 높은 문장으

로 간결하게 서술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사실, 대다수 학생이 <변신>을 선택하여 

그보다 양도 많고 내용도 복잡한 다른 작품을 선택한 서평에 가산점을 주려 했지

만, 위에서 설명한 서평의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서평이라고 판단되어 본 서평에 

최고점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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